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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약

중 등 지구 과학교과서 와 대학 교재에 서  학습하는 광물과 암석 이름은 대부분 영어, 한 자, 일

본어에 서  도 입 한  용어이다. 이 용어에  대한  어원과 말뜻에  대한  분석이나 연 구 가 되지 않은 

상태에 서  바로  사용해왔기 때문 에  지질학 초보자들이 학습하기에  아주 어렵다. 광물과 암석 

이름의 어원과 말뜻을 잘 알지 못하고 단순히 외우거나 학술적인  이름이나 의미만을 생각하

고 사용하고 있으 며, 한  광물이나 암석에  대하여 여러 가지 이름을 사용하기도  한 다. 심지어 

전 혀 엉뚱한  암석 이름이 대중  사이에 서  사용되고 있지만 이를 통제 하지도  못하고 그 명칭이 

틀렸다는 것도  모르고 있다. 예를 들면 영어로  Shale을 중 등 교과서 와 대학 교재에 서  영어 발

음을 따라 한 국어로  셰일이라고 표기하지만 중 국과 일본에 서 는 頁岩으 로  표기한 다. 우리나라

의 대중  매체의 인 터넷 사전 과 대중 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중 국어 頁岩을 공공연 하게 ‘혈암’으

로  표기하고 있다. ‘頁’을 한 자 사전 에 서  찾아보면 ‘머리 혈’과 ‘책 면 엽’으 로  정리되어 있다. 

그러면 셰일의 암석학적 특징으 로  볼 때 혈암이라고 해야 하나? 엽암이라고 해야 하나? 

과학과의 다른 분야에 서 는 어려운 한 자를 쉬운 한 글로  표준화하는 연 구 와 실행을 꾸준히 

진행해오고 있다. 생물의 경우 생물의 어려운 학명을 이미 쉬운 한 글로  표준화했으 며, 그 학

명이 학생과 대중 들에 게 널리 알려져 있다.  지구 과학의 교과서  문 장 에  나오는 단어와 전 문  

용어가 한 자를 한 글로  표기한  경우가 많은데 이 단어들을 하루 속히 한 글로  표준화하여 전 문

가들이 먼저 사용하는 동시에  학생과 대중 에 게도  알려 주어야 한 다. 이렇게 되면 지구 과학의 

내용보다 용어가 어렵다는 인 식을 바꾸어 줄 것이고 지구 과학을 전 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게 

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다. 그 일환으 로  광물과 암석 이름의 어원을 조사해 보고 한 글 표준화

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 다. 




